
율법과 인간 (로마서 7:1-25)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7:24-25) 

 

로마서 7 장 1–25 절은 율법과 죄, 그리고 인간 실존의 갈등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바울은 혼인법의 

비유를 통해 율법의 제한적 효력을 설명하고, 그리스도인이 더 이상 율법의 지배 아래 있지 않음을 

밝힌다. 그러나 죄는 본래 선한 계명인 율법을 이용하여 인간 안에 욕망과 범법을 일으키며 결국 

죽음을 산출한다. 바울은 1 인칭 서술을 통해 선을 원하지만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순을 

묘사하며, 이러한 절망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필요성을 드러낸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율법에 종속되어 있지 않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4 절)는 사실을 

바울은 1 하반절의 원칙을 통하여 증명한다. 율법은 어떤 사람에게 오직 그가 살아 있는 동안에만 

법적 구속력을 미친다. 바울은 혼인법(2-3 절)으로부터 본보기를 들어서 이것을 선명하게 그린 

다음에(2-3 절)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결론을 끌어낸다. 예수의 십자가상의 죽음은 세례와 성만찬에서 

기독자들에게 현재화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들 자신의 죽음으로 되었다. 이로써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는 죽어서 율법의 효력 영역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삶을 규정하는 한(육체에 빠져 있을 때에는) 율법은 계명에 복종하게 하는 

대신에 바로 정욕과 범죄에로 오도하며 정욕과 범죄는 죄와 죽음에로 인도한다(7-11 절). 율법이 그 

영향력을 상실한 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작용하셔서 속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하신다. 

율법과 죄의 관계는 바울이 이미 3:20; 5:13; 7:5 에서 간략하게 서술한 바 있으나 7-13 절에서 

상세하게 기술한다. 율법은 하나님의 선한 계명이다(10,12 절). 그러나 율법이 인간에게 긋는 경계선은 

인간에게 모순과 범법을 촉발시킨다. 죄는 하나님께 반항하는 숨은 적대감으로서 알려지지 아니한 채 

사람 속에 도사리고 있다가 계명을 통하여 깨어나서 작용을 하게 되며(8-9 절) 율법과 그 작용을 

왜곡시켜서 죽음을 가져오는 연장으로 둔갑시킨다(10-11 절). 그러나 바로 이 점에서 율법은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목표에 도달하는데 그것은 죄의 치명적 성격을 백일하에 드러내는 것이다(13 절). 바울은 

이것을 “탐내지 말라” 하는 계명을 들어서 선명하게 그린다(7-8 절). 이렇게 함에 있어서 바울은 

일인칭 단수 어법인 나-형식으로써 특별히 자기 자신의 경험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역사를 

모형으로 하여 각 사람이 율법과 마주치는 것을 서술한다. ‘율법 아래 있는 있는 사람’이 율법과 

이렇게 마주침은 주관적으로 전적으로 달리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빌 3:3-9 에서 자기 

자신의 실례를 들어서 보여준다. 

7-13 절이 율법과 결부된 인간의 역사를 묘사했다면 14-20 절과 21-24 절은 율법 아래 있는 인간의 

삶을 서술한다. 14 절은 근본 문제를 지적한다. 우리 즉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실제적 의도를 알고 

있다. 율법은 신령하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하나님께 근원을 둔다. 그러나 율법 아래 있는 인간, 곧 

화자인 ‘나’는 이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는 육적이어서 죄에 팔렸기 때문이다. 15-17 절과 



18-20 절은 하나의 병행적 사상 구조에서 이 분열의 결과를 묘사한다. 인간은 율법이 명하는 바를 

하고자 하며 선과 구원과 생명을 이루고자 한다. 그러나 그의 자아는 실제로는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맞추어져 있고(즉 육신) 따라서 죄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 자아는 

오직 파멸과 죽음을 일으키면서도 실제로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실정은 단지 

개개의 과오에서 그리고 계명을 지킬 수 없는 무능력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경건한 사람이 

겉모양으로 율법을 성취하는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도 역시 그 사람은 그의 목표에서 빗나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힌 그의 자아는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그에게 왜곡시키고 

그를 죄의 꼭두각시로 만들기 때문이다 

21-23 절은 구원받지 못한 인간의 분열, 즉 그가 그 아래 서 있는 불가피한 율법(21 절)을 다시 한 번 

개진한다. 속 사람, 즉 그가 본래적으로 그러해야 만 할 그 인간과 그의 마음, 즉 그의 속생각과 

감정은 하나님의 율법에 기꺼이 찬동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의 지체 즉 구체적으로 영위되는 삶의 

실존에서는, 죄가 지배하고 죄가 율법을 악에 악용한다. 그에게는 죽음에 떨어진 이 현존(24 절) 

으로부터 구출을 갈구하는 부르짖음이 있을 따름이다. 25 상반절은 한 쪽에 이 구조 절규와 다른 한 

쪽에 구원에 대한 간략한 감사를 대칭시킨다. 이 감사는 8 장에서 근거가 제시된다. 25 하반절은 다시 

한 번 21-23 절을 요약한다. 그렇지만 역점은 약간 다른 곳에 놓는다(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7-25 절의 전체 단락에서 바울은 구원받지 못한 인간의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준다. 그런데 

이 구원받지 못한 인간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그의 상황을 그렇게 

명백하게 인식하며 서술할 수 있다. 이 단락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로서도 여전히 죄인인 

기독자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생각하는 주석가들이 많이 있었다. 바울이 8 장에서 성령 안에서 사는 

삶에 관하여 말하는 바에 비추어 볼'때에 이런 주석가들의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 그렇지만 그들의 

주장에서 옳은 점은 기독자도 역시 그리스도와 맺은 결속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다시금 죄의 지배 

아래 빠지는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